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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1976년 인천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항공정비에 관심이 있어 공군 부사관으로 군 생활

을 하다가 이후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 4년 정도 근무함. 종교적인 이유로 7년 정

도 노인 복지 일을 하다가 인천에 올라와서 목공을 시작함. 4년 반 정도 생활 가구를 

만들다가 교육을 시작한지는 1년 조금 넘음. 지금은 목공체험과 교육 위주의 일을 하

고 있음.

주요 색인어

공군 부사관, 인테리어, 노인복지, 목공, 100세 시대, 목공 체험, 꿈, 터득, 취미, 교

육, 청소년, 노년, 집중, 보람, 성경, 아셀, 트리, 가구, 원데이 클래스, 수영장, 시

설 관리, 항공 정비, 출강, 체험 키트, 우드 카빙, 직업병, 노인복지관, 네임밸류, 융

합, 경쟁, 어색, 지속 가능성, 활성화, 공중시설, 열악, 화장실, 주차장, 골목, 고상

한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(비공개)

1. 근황

00:00:25∼

00:01:43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1976년 인천에서 태어남.

- 가족은 아내와 딸 둘, 아들 하나로 다섯 가족

- 2011년에 결혼

2. 목공업1

00:01:43∼

00:05:20

- 숭의목공예 마을에서 가장 젊음. 들어온 지 4년 됐는데, 여기 온 

건 1년 조금 넘음.

- 20대 초반, 공군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전역

함. 

- 처음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업종에서 4년 정도 근무.

- 종교적인 이후로 노인 복지쪽 일을 7년 정도 함.

- 아내를 만나고 인천에 올라와서 무작정 목공을 시작함.

- 노인복지 쪽 일을 하고서 올라왔을 때 뭘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

많이 함.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목공을 찾게 됨. 

- 목공체험과 카페를 접목 

3. 꿈(가족) 00:05:21∼

00:07:50- 어릴 적 꿈은 여우 같은 아내를 만나고 토끼같은 자식 셋만 낳는 



것

-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찾음. 

4. 목공업2

00:07:51∼

00:18:05

- 목공기술을 독학함.

-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음.

- 나중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공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

- 목공을 통해 청소년이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

- 목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병들이 치유됨. 자기가 원하는 

것을 자기가 만들면서 보람을 느낌.

-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목공을 하고 건강해지는 것

을 보면 뿌듯함.

5. 아셀트리1

00:18:06∼

00:19:28

- 아셀의 뜻 ‘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’

- ‘트리’라는 영어를 붙여 ‘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나무’가 됨. 

- 아셀트리가 주력하는 목공 분야는 체험, 교육임.

6. 목공 초기

00:19:29∼

00:22:58

- 처음에는 생활가구를 만듦.

- 지금은 장비를 갖췄지만 예전에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 힘들었음.

- 가구는 4년 반 정도 만듦.

- 수업을 시작한지는 1년 정도 됨.

- 처음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함. 

7. 아셀트리2

00:22:59∼

00:47:36

- 서울 쪽 수영장 3개 시설 관리중

- 전기, 설비, 목공 두루두루 함.

- 20대 초반엔 항공정비에 관심이 있어서 공군부사관이 됨. 군대는 

내가 원하는 대로 안됨.

- 제 2의 삶을 찾아 인테리어 공부를 함.

- 학교나 문화센터로 목공 외부출강도 나감. 

- 영상도 만들고 체험키트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생각

- 안전은 조금만 신경쓰면 안 다칠 수 있음. 진짜 신중해야함.

-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을 개발함.

- 어딜 가든 나무만 보이는 게 직업병

- 교육분야는 크게 활동하지 않는 이상 돈이 안됨.

- 늘 목공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듦.

8. 숭의목공예마을

00:47:37∼

01:13:02

- 집과 가깝고 네임 밸류가 있어서 숭의목공예마을로 들어옴.

- 다른 장인분들과 융화가 안됨.

- 교류할 계기가 별로 없음.



-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들께 전수 받고 싶음.

- 센터에서 10월부터 강사로 활동

-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중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함.

- 뒷골목 쪽은 그대로 살리고 앞쪽은 세대교체되면서 여러 공예분야

가 들어오면 좋겠음. 


